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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약

1 .  서  론

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가 빈발하고 그 규모도 점차 대형화 하는 추세에 있다.  우리나라의 

경우 호우, 태풍 및 대설 등으로 인한 재해가 매년 되풀이되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. 특히,  

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 등 강력하고 대형화 된 태풍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.  태

풍은 주로 저기압에 의해 발생하는데 여름철 열대지방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열대성저기압 또

는 온대와 한대의 경계지대에서 흔히 발생하는 온대성 저기압이 그것이다. 최근 기상레이더와 

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태풍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. 일반적으로 태풍의 중심기압은 900～

990hpa의 범위에 있고, 강우현상은 태풍의 눈을 제외한 중심의 전방향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난

다. 태풍은 주로 필리핀 동측해역에서 발생하여 북서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며 세력을 키운 뒤 중

국해에 이르러 진로를 서서히 서측으로 바꾸어 북북동 또는 북동쪽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방향을 

바꾼다. 본 연구에서는 이런 태풍이 우리나라의 남서해안에 미친 영향과 태풍의 전반적인 특성

을 알기위해 남서해안에 위치한 고창, 광주, 목포, 무안, 제주, 전주, 흑산도기상대등을 중심으로 

태풍의 강도, 이동경로, 발생위치 등을 조사하였다. 

2 .  자  료

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료는 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 (RSMC)에서 제공

하고 있는 최근 10년간(2000-2009년)의 태풍자료를 이용하였으며, 그에 따른 기상자료는 기상

청 발행 기상연보와 기상월보 및 시간별 기상자료인 기후정보자료를 사용하였다. 특히 태풍의 

발생 경항을 분석하기 위해 기상청 기후정보의 요소별 일값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제주의 자

료를 사용하였으며, 태풍의 이동경로와 강도를 알기위해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태풍위성영상과 

기상연보를 이용하였다.

3 .  본  론  

최근 10년 동안 태풍의 총 발생회수는 237회, 그 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27회이

다.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연 3회 정도의 태풍이 영향을 주지만 2000년과 2005년에는 다른 

때 보다 2～3회 정도 많은 5회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으며, 2001년, 2005년, 2008년

에는 2～3회가 적은 1회의 태풍이 영향을 주었다. 최근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27개

의 태풍 중에서 우리나라 호남지방의 남서해안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6개이며 연평균 발생

한 태풍 수보다 그 발생수가 적은 2001년과 2005년 그리고 2009년을 제외하고 년 1회씩 우리

나라의 남서해안에 영향을 주었다. 그 중에서도 2003년 발생한 태풍 ‘매미’와 2007년 발생한 

태풍 ‘나리’는 남서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큰 피해를 가져왔다.   

우리나라 남서해안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이동경로는 이른 계절에 저위도 서쪽에서 발생하

여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, 늦은 계절에는 고위도 동쪽에서 발생하여 급한 곡선을 그리며 이동



하고, 전향점은 저위도 서쪽→고위도 동쪽 → 저위도 서쪽 순으로 변하였다.  발생위치는 연

중변화하며 저위도에서 발생하여 점차 북상하고 9월 이후 다시 저위도로 남하하였으며, 경도

상의 발생위치는 서쪽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이동하였다. 우리나라 남서해안에 영항을 준 태

풍의 발생위치는 130°-149°E로 대부분의 태풍 발생위치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위도의 경우  

9°-19°N로 전채 태풍발생위치에 비해 3°정도 놀은 위도에서 발생하였다.  

  

4 .  결  론

필리핀 동쪽 해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1년에 약 27회가 발생하고, 그중 약 3회 정도의 태

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. 최근 10년간(2000-2009년)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27

개였으며 그중 6개의 태풍이 남서해안에 영향을 미쳤다. 2002년 태풍 ’루사는 직접적으로 남

서해안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,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특히 강릉지방에 일

강수량 870mm를 기록하였다. 남서해안에 영향을 미친 6개의 태풍 중 대표적으로 가장 직접적

으로 영향을 미친 태풍은 2003년 태풍 ’매미‘와 2007년 태풍 ’나리‘였다. 2003년 태풍 ’매미‘로 

인해 제주지역 순간최대풍속이 60m/s를 기록하였으며, 2007년 태풍 ’나리‘는 고흥반도에 상륙

하여 최대풍속 27m/s를 기록하였고 제주지방에 일강수량을 420mm로 기록하하였다. 뿐만 아

니라 나머지 4개의 태풍도 앞서 말한 2개의 태풍보다는 비교적 약한 풍속과 강수를 동반하였

지만 평균풍속 17m/s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남서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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